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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
연구시설 부지공모 착수
- ‘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‘32년 준공 목표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6월 

18일(화)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

시작한다.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(`21.12), 고준위 

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(R&D) 로드맵(`24.2) 등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

활용한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.

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(지하 약 500m)에서 우리

나라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·연구하는 시설

이다.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, 운영 

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. 미국‧독일‧
스웨덴‧스위스‧캐나다‧벨기에‧프랑스‧일본 등 8개국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

운영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.

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

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지며, 일반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

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.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

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,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동 시설에서 개발한 

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.

  동 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

별도 구성 후,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

토대로 암종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하고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할 계획

이다. ‘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’32년 최종준공 목표이며, 운영기간은 ’30년

부터 약 20년간이다. 

 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6월 25일(화)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

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. 유치의향서는 7월 19일(금)까지, 유치계획서는 8월 

2일(금)까지 접수하며, 접수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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